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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우초등학교 

도서관 소식지19-7호 

함께 배우는 도서관 상식 

  책 읽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며 이런 습관은 하루 

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

다. 

● 책꽂이에서 읽고 싶은 책을 뽑는다. 

● 읽기 전에 표지를 훑어보고 책을 똑바로 펴게 한다. 

● 책장은 책을 읽으면서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적

당한 시간에 넘기도록 한다. 

● 그림책을 읽는다면 글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는 그림 대신 말에 시

선을 고정시킨다. 

 솔내음 도서관 

도서관 대출 안내 

*대출시간 

(월-금) 8:30 - 16:30 

 

*대출방법 

학생:2권, 7일 

학부모, 지역주민:  

5권 10일 

반납연기 신청 1회 가능 

 
  
 

 

 우리 도서관에 책이 들어오면 순서에 맞춰 일련번호를 

부여하여 컴퓨터에 책의 서지사항을 입력함으로써 형성되는 

고유번호로 책의 겉 표지에 바코드와 함께 KM0000으로 

시작되는 번호입니다. 

 

 

  

도서의 서가상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기호로 책 등에 붙여 

이용자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화 한 기호입니다. 

     예) 권정생 [강아지똥] 

813.8———분류번호(주제를 나타내는 번호) 

권74ㄱ——-저자기호(도서의 지은이를 숫자화한 기호) 

책 읽는 몇 가지 습관 

 발행인 : 백수만 

편집인: 조윤경 

등록번호란? 

청구번호란? 

 
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

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. 

별난 도서관 별난 이야기 

매년 헝가리 

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

대규모 음악 문화 

축제인’시게트 페스티벌’ 

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, 

대출을 신청하면 그에 

해당하는 특성 직종의 

인물을 한 시간 동안 

빌려 준다고 하는데요. 이 

도서관의 ‘베스트셀러’는 

지금은 범죄자 재활 

운동을 하고 있는 전직 

은행 강도라고 합니다.  

 이 별난 도서관의 최대 

장점은 특별한 상대에 

대한 편견을 줄일 수 

있다는 것인데요. 한 

이용자는 집시를 직접 

만나본 뒤 “모든 집시가 

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

깨달았다”고 합니다.  

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

도서관이 생긴다면 

여러분은 누구를 

대출하고 싶은가요? 



 

 

 

 

 

 

초대받은 아이들/황선미/ 

웅진주니어 

민서는 인기 많은 반장 성모

의 생일을 손꼽아 기다립니

다. 그러나 이번에도 민서는 

초대받지 못합니다. 화가 나

고 너무 속상해서 가슴 가운

데가 아프기까지 합니다. 그

런데 <내 생일에 너를 초대

해>라고 적힌 낯선 카드 한 

장이 민서 가방 속에 있네요. 

과연 누가 보낸 카드일까요? 

 

 

 

 

 

 

화요일에 두꺼비/러셀에릭슨/ 

사계절 

천적관계인 두꺼비와 올빼미

가 친구 사이로 바뀌어가는 

과정이 꿈결처럼 펼쳐진다. 

두꺼비 워틴은 툴리야 고모집

에 놀러 가다가 올빼미 조지

에게 잡힌다. 조지는 자신의 

생일날 워턴을 잡아먹겠다고 

했지만 같이 지내는 동안 아

주 친한 친구가 된다. 

인기도서  Best 5 

 

1. 수수께끼300 

2. 엉덩이탐정 

3. 최강공룡배틀 

4. 아몬드 

5. 앵무새 돌려주기  

      대작전 

다대출 이용자 
 

1. 6-3 유*상(33권) 

2. 1-2 박*온(29권) 

2. 4-2 최*빈(29권) 

3. 1-2 박*윤(25권) 

4. 1-2 김*영(20권) 

5. 1-2 박*빈(18권) 

6. 1-2 주*성(16권) 

6. 3-2 이*례(16권) 

7. 3-1 김*우(15권) 

8. 6-2 이*현(13권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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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대출 학급 
 

1.   1-2 (189권) 

2.    4-2(172권) 

3.    1-1(82권) 

4.    3-1(82권) 

5.    4-1(72권) 

스갱 아저씨의 염소/ 

알퐁스도테/파랑새 

『스갱 아저씨의 염소』는 《마지

막 수업》의 저자 알퐁스 도데의 

《풍차방앗간에서 온 편지》에 담

긴 우화를 원작으로 한 그림책입니

다. 알퐁스 도데의 아름다운 글에 

에릭 바튀만의 강렬한 색채가 더해

져 완성되었습니다. 자신의 선택에 

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

록 도와주는 이 책은 어린이들이 진

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

도록 이끌어줍니다. 

1. 대상: 5-6학년 , 팀 당 3인으로 구성하여 접수 

2. 입론서 제출기간:  11.1~11.22 

3. 입론서 배부 및 접수처:  솔내음도서관 

4. 대회일:  신청팀 수에 따라 조정 

5. 해당도서: 거짓말 학교/전성희/문학동네 

6. 논제:  공익▪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. 

나는 독서왕!  (10월) 

함께 읽어요 

행사안내  (독서토론대회) 

거짓말 학교/전성희/문학동네 
 

어떤 동화는 소설보다 잔인하

게 현실을 폭로한다. 이런 책

이 그러하다. [거짓말 학교]

는 교육의 현장에서 진실을 

탈각시키고, 그 빈자리에 '거

짓말'을 채워 넣은 우리 사회

의 단면을 보여준다. 자아를 

진실하게 빚어가야 할 시기의 

아이들이,거짓말로 인생의 무

기 삼는 훈련을 받는데… 

출처:네이버 

정확한 이름은 도서관 

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. 


